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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도우미를 이용한 방향제시 장치 개발
Development of haptic device for an integrated navigation system of an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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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도구로는 지

팡이와 도우미 견이 대표적이었다. 지팡이는 단순

히 전방 장애물의 유무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도우

미 견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동 반경 또한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각장애

인들이 보다 편리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우미 장치들이 개발 되고 있다. 최근에 개발

된 보행보조도구(SmartWand)는 초음파 센서로 전

방 장애물의 유무를 감지하여 진동으로 제시하여 

준다. 과거 지팡이가 물체에 닿았을 때 지팡이를 

통하여 손으로 감지되는 약간의 진동을 지팡이가 

닿기 전에 사람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2]. 
New Vibrotactile Rendering Method는 여러 개의 

진동 모터를 시간차를 두고 작동하여 사람에게 

방향성을 제시하여 준다. 진동 모터가 유, 무의 

정보만을 제공하여 주던 1차원적인 제시 장치가 

아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제시 

장치로 변화 하게 된 것이다[3]. 
이러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

서는 한 개의 진동 모터를 이용하여 전방 장애물 

유, 무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진동모터를 이용하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제시 장치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어떠한 

진동패턴이 사람들에게 2차원 적인 방향성을 전달

해 줄 수 있는지 분석하고 제시하려고 한다. 

2. 방향제시 장치 설계 및 제작

방향제시 장치의 설계에서 제일 먼저 고려하게 

된 것은 휴대성이었다. 시각 장애인들은 지팡이를 

들고 다닌 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Fig. 1 과 

같이 최근에 보편화된 스마트폰 디자인에 기본 

초점을 맞추어 설계하였고, 정확한 진동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 설계에서 벗어나지 않게 

개선하였다.

Fig. 1 Design of vibrotactile device

정확한 진동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Fig. 2(a)와 

같이 소재를 알루미늄에서 아크릴로 개선하였고, 
각 모터가 독립적인 작동을 할 수 있도록 Fig. 2(b)와 

같이 영역을 나누어 주고, 편심모터의 특징을 고려

하여 Fig. 2(c)와 같이 모터를 수직방향으로 장착하

였다.

    (a)               (b)           (c)  
Fig. 2 Improvement of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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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장치는 Fig. 3(a)와 같이 Atmega128을 이용

하여 제작하였고, 실험을 위한 GUI(Graphical User 
Interface)는 Fig. 3(b)와 같이 Matlab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a)                      (b)
Fig. 3 Controller & GUI

3. 방향성 평가 실험

4개의 모터 중에 수직, 수평, 대각선으로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하여 어떠한 패턴이 0°, 45°, 90°,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는지에 대하여 실험 하였다. Fig. 4에
서 볼 수 있듯이 5 가지의 패턴으로 실험을 하였고, 
마지막 종합 그래프에서는 제시하는 패턴들이 어

떠한 느낌의 진동이라는 것을 도식화 하였다.

Fig. 4 Five vibration patterns
 

총 1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패턴 5가 다른 패턴들 보다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사람마다 느끼는 

진동 세기가 다르고, 한 사람일지라도 손바닥의 

부위 마다 각 각 다르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도 고려하여 사용하제 맞게 튜닝

(tuning)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다르므로 방향성의 세기

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장치 형상의 

개선도 필요하다. 

Table 1. Survey of preference about vibration patterns 
Vibration                           Person 1 ~ 10                    Result
Pattern No.                              Score                            Score
         1                  3   2   4   1   3   3   3   4   2   2           2.7
         2                  4   5   3   4   4   5   4   3   3   4           3.9
         3                  2   3   1   2   1   1   2   1   1   3           1.7
         4                  1   1   2   3   2   2   1   2   4   1           1.9
         5                  5   4   5   5   5   4   5   5   5   5           4.8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방향제시 장치가 단지 전방 장애

물의 유무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들에게 정확한 방향 정보를 전달하고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장애인용 지팡이라는 디자인에 국한하지 않

고, 휴대성을 고려하여 스마트 폰과의 접목을 위한 

설계를 하였고, 정확한 진동 전달을 위하여 소재, 
모터의 독립적인 작동 방법, 모터 장착 방향을 개선

하였다.
다양한 패턴 실험을 통하여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패턴을 찾았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진동 

세기와 한 사람의 손바닥이지만 부분마다 각각 

느끼는 진동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추후 사용자에 

맞게 튜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예정이다. 방향제시 

장치란 1차적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우미 

장치가 되겠지만 후에는 차세대 멀티미디어산업

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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